
함께사는 세상 ｜ 아산재단이 기자재 지원한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노인균(32) 씨는 6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쳤다. 

오토바이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왼팔이 부러지고, 장이 파열되었

다.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될 무렵 집에 우환이 닥

쳤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해져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

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피폐해진 그는 누

에고치처럼 집에 틀어박혔다. 낮과 밤을 바꿔 생활하며 집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필요한 물건은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은둔생활이 

이어지며 낙천적이던 성격은 소심하고 상대와 대화를 못 하는 쪽

으로 바뀌었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다. 일을 해야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난해 5년 만에 처음 집을 나서 당진시청으로 향했다. 

시청의 주선으로 택배 일을 하다가 올해 들어 당진지역자활센

터가 운영하는 참들고추마을방앗간(방앗간)으로 옮겼다. 방앗

간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젊고 건강한 그는 이내 작업반장이 

되었다.

2003년 8월 설립된 당진지역자활센터(자활센터)는 노인균 

씨처럼 자활 의지를 지닌 취약계층의 일터다. 자활센터는 카페테

리아와 미용・영농・외식 사업단 등을 운영하며 70여명을 고용

했다. 방앗간에서는 4명이 일하다가 최근 4명을 추가 채용, 모두 

8명이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정부 시책에 따

라 매달 80여만 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아산재단의 사회복지 지원단체로 선정돼 누룽지와 

뻥튀기 제조기 각 1대, 누룽지 밥솥 5개, 사무용 복합기 1대 등 1

천만 원이 넘는 기자재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방앗간 매출은 3천

만 원가량이었는데, 장비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올해는 5천만 원

쯤 될 것 같다”고 전망한 자활센터 구자민(55) 팀장은 “대형마트 

등으로 누룽지와 뻥튀기 과자의 판로를 넓힌 뒤 2016년 말에는 

방앗간 근로자 3명을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다. 노인균 반장처럼 

자립 의욕 강한 근로자들이 떡집 등을 창업할 때 아산재단이 한 

번 더 그들에게 기자재를 지원해주면 큰 힘이 되겠다”라는 바람

을 덧붙였다.     

아산재단이 지원한 제조기로 누룽지를 만드는 노인균 작업반장(왼쪽사진)과 참들고추마을방앗간의 근로자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

은 1977년부터 4,100여 복지단체에 376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

재단은 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

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

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받고 근로자 4명 늘렸습니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이내정 레이스튜디오  


